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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3>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기혼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연구 

-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체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김소정(광주대)

1. 연구의 필요성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는 피해여성은 신체적으로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예상치 못

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 특히 폭력이 지속됨에 따라 정상적이고 건강한 생활도 영위하기가 어려워

진다. 즉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문제는 폭력 자체가 야기하는 신체적인 상해와 같은 직접적인 피해

도 크지만 폭력 행위자의 힘이 일상적으로 피해여성의 삶을 지배함으로써 생기는 불안, 두려움, 무

기력, 우울과 같은 정신적인 피해와 삶의 질적인 훼손이 내면의 죽음과 같은 경험을 조성하면서 

여성의 삶을 피폐하게 몰아간다(Van Den Bergh, 1995; 신은주, 1997; Worell, 2003). 특히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폭력피해로 인해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예컨대 맞으면서 남편에게 더욱 의존

적이 된다든가, 시간이 흐를수록 맞고만 있게 되는 것과 같은 소위 ‘정상’이 아닌 모습으로 변해가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선아 외, 2003). 또한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겪게 되면서 아이 양

육이나 출산과 같은 역할이행에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는 곧 가족의 문제로 확대됨을 의미

한다. 즉 가정폭력 해위는 여성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자기확신감을 상실케 하여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을 유발할 뿐 아니라 아동에게도 2차적 피해를 주는 행위이다(김재엽. 1998).

이와 더불어 공식적, 비공식적 지지체계로부터의 고립과 단절이 폭력 피해여성의 고통을 가중시

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폭력피해여성의 사회적 지지체계로부터의 고립과 단절은 폭력피해의 

수치스러움, 학습된 무기력과 같은 여성 스스로의 심리적 한계로 초래된다고 설명되기도 하지만

(Gondolf & Fisher, 1988), Gells & Straus(1998)는 확대가족, 친구, 이웃, 지역사회와 같은 지지체계 

자체가 가족을 위해 ‘폭력을 참고 인내하는 어머니’, ‘맞고 사는 무기력한 사람’과 같은 피해여성에 

대한 낙인과 편견이 팽배해 있어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도움과 지지를 제공하지 못함으로 인해 제

한된다고 보았다(김선아 외, 2003; 김주현, 2006). 양현아(2006)의 조사결과에서도 가정폭력 피해여

성은 나름대로 폭력에서 생존하기 위해 사실을 가족과 이웃과 같은 주변에 알리고 도움을 청하지

만 자신의 경험을 있는 그대로 경청해주고 수용해 주는 사람이 없음으로 인해 관계로부터 고립된

다고 하였다. 이는 가정폭력의 문제를 어딘가 문제가 있는 피해여성 개인의 문제로 환원시킴으로

써 가정폭력의 문제를 은폐하고 더욱 피해여성의 고통을 가중시키는데 기능하게 되는 것이다. 

요약하면 가정폭력은 그 자체로써 여성의 자존감 저하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

적 지지체계의 기능 부재 속에서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더욱 가중된다. 이렇게 여성의 인권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남편 주도의 가정폭력이 우리나라의 경우 2004년 여성가족부 조사결과

에 따르면 지난 1년 1회 이상 폭력피해경험이 있는 피해율이 20%를 상회하고 있어 지극히 이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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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미미한 문제로는 볼 수가 없을 만큼 가족 내 남성에 의한 여성폭력의 일상성을 보여주고 있

다. 이는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이 실시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두말할 나위 없이 사회적 대

책과 개입이 적극적인 수준에서 필요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06년 조사된 1차년도 복지패널 가구원 자료를 분석하여 가정폭력 피해가 여성의 우

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가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존감과 사회적 지지체계가 어떻게 매개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고 이를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가정폭력 피해가 기혼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

선행연구들은 가정폭력 피해가 여성의 우울과 자존감의 저하, 사회적 지지체계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함을 지적하고 있다(Dutton, 1992; Gleason, 1993; 신은주, 1997; 홍창희, 1997; 김선아 

외, 2003; 김재엽․이서원, 2005; 양현아, 2006; 김주현, 2006).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가정폭력 피

해라는 독립변수와 우울,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체계라는 종속변수 간의 단선적인 관계에 주목하

고 있어 변수 간 구조적 관계에 대한 파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분석방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가정폭력 피해가 여성들의 우울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파악할 뿐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가 사회적 지지체계의 감소나 자존감의 감소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

를 검토하고자 한다. 즉 가정폭력 피해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로를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체계 두 매개변수를 중심

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검토는 가정폭력 피해가 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 줄 것이며 실증적인 발견을 토대로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 방

안을 도출하는데 유용한 함의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주요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정폭력 피해는 피해여성의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Worell, 2003; 김선아 외, 

2003). 또한 가정폭력 피해는 여성의 자아존중감의 저하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가질 것이다(김경신․김정란, 2002).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는 사회적 지지체계의 단절을 유도

하며(양현아, 2006; 김주현, 2006) 이러한 사회적 지지체계로부터의 단절은 주변 환경으로부터 지지

를 얻지 못함으로써 여성의 우울을 심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Gore, 1981; House, 

1981; 김경신, 2004). 또한 가정폭력 피해로부터 피해여성이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지지체계의 감소

나 고립은 그들에게 필요한 정서적, 도구적 지지로부터 고립됨으로써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키게 되

는데 작용하게 될 것이며 이는 역시 우울을 심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김주현, 2006). 

3. 연구방법

본 연구 분석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

뢰하여 2006년 가구방문을 통한 개별면접조사로 실시된 복지패널 1차년도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최종 사용된 분석자료는 기혼여성이며 지난 1년간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1회 이상 있는 

여성 총 1,326명이다. 분석방법으로는 SPSS 10.0 for Windows와 AMOS 5.0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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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1) 구조모형 분석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우울의 영향관계를 보여주는 최종모형의 경로계수는 <그림 1>에 제시되었다. 원 

연구모형에서는 사회적 지지체계 → 우울의 경로가 추가로 있었으나 이 경로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최

종모형에서 사회적 지지체계 → 우울의 경로를 제거하고 다시 검토한 결과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나타났다. 

가 정 폭 력 피 해

자 아 존 중 감

우 울

사 회 적 지 지 체 계

- .250**

.2 2 1 * *

- .
68

0*
*

.1
8
5
*
*

- .
11

2*

X 2 = 4 7 .5 0 2 (d f= 1 5 ), N F I= .9 7 4 , C F I= .9 8 2 , P C F I= .4 0 9 , R M S E A = .0 4 0

<그 림 1> 최 종 모 형

최종모형의 적합도는 χ
2
=47.502(df=15), p=.000, NFI=.974, CFI=.982, PCFI=.409, RMSEA=.040으로 적합

한 수준이다. <표 1>에서 최종모형과 연구모형의 모형적합도를 비교한 결과를 살펴보면, 최종모형에서는 

카이제곱통계량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면서 PCFI 지수가 약간 높아지고 RMSEA가 약간 낮아져, 수정을 

통해 모형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간명도가 향상된 모형을 확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표 1> 초기모형과 최종모형의 모형적합도

모형 χ2(df) NFI CFI PCFI RMSEA Δχ2

초기모형 46.520(14) .975 .982 .382 .042 -
최종모형 47.502(15) .974 .982 .409 .040 0.982(1)

2)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기혼여성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경로

변수 사이의 효과를 분해하여 살펴보면 변수들의 관계를 더욱 자세히 이해할 수 있다. <표 2>는 최종

모형에서 추정된 변수 사이의 효과를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로 분해하여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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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최종모형 변수의 효과 분해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가정폭력 피해 → 우울 .404 .221 .184

가정폭력 피해 → 사회적 지지체계 -.112 -.112 -

가정폭력 피해 → 자아존중감 -.270 -.250 -.021

자아존중감 → 우울 -.680 -.680 -

사회적 지지체계 → 자아존중감 .185 .185 -
사회적 지지체계 → 우울 -.126 - -.126

이상의 결과로부터 기혼여성의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의 경로

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경로 1> 가정폭력 피해 → 우울 :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우울은 높아진다(.221). 

<경로 2> 가정폭력 피해 → 자아존중감 → 우울 :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아지며(-.250),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은 높아진다(-.680).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이 경로를 통해 설명되는 효과는 .170(-.250×-.680)

이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기혼여성의 자아존중감은 낮아지고, 낮은 

자아존중감은 우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경로 3> 가정폭력 피해 → 사회적 지지체계 → 자아존중감 → 우울 :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많

을수록 사회적 지지체계는 감소되고(-.112), 사회적 지지체계가 감소할수록 자아존중감

은 낮아지며(.185),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우울은 높아진다(-.680). 따라서 가정폭력 피

해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이 경로를 통해 설명되는 효과는 

.014(.112×.185×.680)이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사회적 지지체계는 감소

되고 사회적 지지체계가 감소될수록 자아존중감은 낮아지며, 낮은 자아존중감은 우울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3) 모형 동질성 검증

본 연구에서 검증된 최종모형의 동질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혼 여성의 우울과 가정폭력 피해경험에 영

향을 미치는 변수로 알려진 연령과 소득수준, 교육수준 세가지 변수에 대해 각각 집단을 나누어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연령은 20～40대와 50～60대로 나누었으며, 소득수준은 매우 가난하거나 가난하

다고 응답한 기혼 여성과 보통이거나 부유라고 응답한 기혼여성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교육수준은 

고졸 이하 기혼 여성 집단과 대졸 이상 기혼 여성 집단으로 나누어 다중집단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종모형은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연령, 소득수준 차이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폭력피해 여성의 교육수준 차이에 따라 최종모형의 경로계수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졸 이

상 여성 집단은 고졸 이하 여성집단보다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체계에 미치는 부

정적인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은 고졸 이하 여성집단과 

같이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그 효과의 크기가 더 낮았다. 이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정폭

력 피해경험이 사회적 지지체계의 감소나 자아존중감의 저하,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덜 받는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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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 및 결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자존감의 감소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또한 가정폭력 피해경험은 사회적 지지체계의 감소를 가져오고 사회적 지지체계의 감소는 자아

존중감의 저하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우울에 미

치는 영향은 자존감과 사회적 지지체계를 통해 매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여성의 교육수준

이 높을수록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우울, 자존감 저하, 사회적 지지체계의 감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점을 시사한다. 첫째, 가정폭력 피해경험 자체가 피해여성의 자존감

과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또 피해여성의 우울이 아동양육과 같은 역할 이행을 어렵게 만

드는 2차적 피해를 유발하기 때문에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강력하고 집중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즉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과 역할 수행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가해자로부터의 분리가 필요할 것이

며 가해자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 여성은 폭력 경험 자체로 자존감 감소나 우울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되

지만 공식적, 비공식적인 지지체계로부터의 고립과 단절을 통해 자존감의 감소와 우울을 경험하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돕는 공식적, 비공식적 지지체계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가정폭력을 지

역사회에서 직접적으로 다룰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경찰, 병원, 사회기관들은 가정폭력에 대한 인

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가정폭력이 간과될 수 있는 쉬운 문제

가 아님을 인식시키고 적극적 개입의 필요성을 알려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과 친척, 이웃, 친구와 

같은 비공식적인 지지체계들이 폭력 피해여성에 대해 낙인을 찍고 배척하고 경계하기 보다는 폭력

가정에 대해 보호, 감시를 제공하는 지원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식개선 운동과 캠페인이 필요

할 것이다. 또한 ‘가족을 위해 고통을 참는 어머니’, ‘아이를 지키는 어머니’와 같이 사회 전체적으

로 팽배하게 잔재되어 있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 불식시키는 노력을 광범위하게 전개해야 할 것

이다. 또한 전적으로 여성의 역할로써 인식되어 왔던 보호나 돌봄 부담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사

회적인 기제들을 개발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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